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당 

발    신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담당: 명숙 010-3168-1864,   fix.nhrc@gmail.com) 

제    목 [성명]  성추행으로 성차별시정과장의 직위해제된 사건은 안창호의 성인지감수성 
부재를 증명한다 -안창호는 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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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추행으로 성차별시정과장이 직위해제된 사건은  
안창호의 성인지감수성 부재를 증명한다  

-​ 안창호는 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 차별시정과장이었던 직원A가 지난 해 6월 성추행 
사건(지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피소돼 12월에 직위해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작년 1월에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성차별시정과장 임명 과정에서 인권위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다. 성차별 시정을 위해 필요한 당사자성과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차별 
시정과장으로 임명한 인사라는 점 때문이다.  
 
성차별시정과는 2018년 미투운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소수자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차별시정팀이 2022년 성차별시정과로 격상된 부서이다. 더구나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에서도 고위 관료들의 남성 비중이 높아 성차별적 
승진·인사체계를 혁신하라는 권고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성평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성차별시정과장으로 임명한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해당 부서의 목적을 외면하고 단행한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당 과장은 주로 안창호 위원장을 지근거리에 보좌하면서 
위원장에 대한 의전으로 안창호 위원장의 공개적인 칭찬을 받았다는 점에서, 
안창호위원장이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종의 보은 인사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성차별시정과장에 앉혔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인권위의 고유 업무 중 하나인 성차별 시정 업무의 책임자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직위해제되었다는 사실은 인권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동안 안창호 
위원장만이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 등 반인권 인권위원장들은 부적절한 인사로 인권위 
직원을 자신의 측근으로 만드는데만 혈안이 되어 부적절한 인물을 승진시켜 정작 인권위의 
업무를 저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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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더이상 성인지감수성 없는 부적절한 인사로 인권위를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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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6개 단체 
가나다순) 
 
 


